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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기준을 다시 짜는 일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인사에서 하고 싶은 일은 이미 굴러가고 있는 운영이 어디서부터 어긋나는지 찾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공군 인사·교육행정 장교로 4년, 700명 규모 식품 제조업 기업 인사팀에서 1년을 보내고 지금은 콘텐츠

플랫폼 기업 피플팀에서 채용과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세 조직 모두 규모도 다루는 사람도 달랐지만 다른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손을 댈 수 있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합의를 만들어야 원인이 보였습니다

매달 100여 건씩 쌓이던 수기 근태 정정을 태깅을 안 해서 그렇다는 말로 그대로 두지 않으려면 동선 데이터가 필요했고 그

데이터도 분석 목적과 익명화를 노조와 합의한 뒤에야 열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기 위치였습니다. 유휴 기기 3대를 주

동선으로 옮기고 알림 자동화를 걸자 태깅 인식률은 73%에서 85%로 올랐고 수기 변경은 월 15건까지 줄었습니다. 사격훈련

진행률이 매년 절반에 못 미친 이유도 봉인 일정과 노후한 시설에 걸려 있었습니다. 보안 부서와 일정을 미리 주고받는

체계를 만들고 파손 구역을 나눠 수리하며 훈련을 이어가자 진행률은 45%에서 75%로 올랐고 사격대회 순위는 16위에서

8위가 되었습니다.

대응하던 일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주 52시간은 넘긴 뒤에 통보하던 것을 45시간에서 미리 경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초과 예상 인원이 144명에서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사람이 오지 않던 문제도 채널을 두 곳에서 여덟 곳으로 늘리고 전형 단계를 함께 손보자 생산직 공고 한 건 기준

지원자가 30명에서 111명이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전형을 ATS로 옮긴 뒤에는 관리직 채용 리드타임이 8주에서 6주로

짧아졌습니다. 혼자 만든 결과는 아니지만,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앞에서 덜어내는 방법은 그때 배웠습니다.

지적을 받은 자리에서 절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법무장교가 없어 징계 행정을 대행하던 때, 출장 중인 대상자가 통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밀리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유선으로 통보했습니다. 감사는 절차 부적합으로 판정했고 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열었으며 지적은 제가 받았습니다.

법무실을 여러 번 찾아가 협의하며 서로 놓치던 지점을 정리했고 통지는 전자문서 등록으로, 확인은 상호 동의 녹취로 남기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경조화환 주문과 서약도 웹앱으로 만들어 700여 명이 쓰게 했습니다.

모자란 쪽을 채우며 움직였습니다

루틴 업무와 급하게 들어오는 업무가 섞이면 눈앞의 일을 먼저 붙잡는 편이어서 인건비 지원사업 서류를 준비하던 중 노동부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주말 출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뒤로 일정을 대신 챙기는 AI 비서를 직접 만들어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채용도 다시 배우는 중이라 공고를 열어 두면 지원자가 모이던 제조업과 달리 피플팀에서는 한 사람씩 찾아 연락하는 다이렉트

소싱을 이제 막 익히고 있습니다. 모자란 쪽을 채우며 움직인 것은 전 영역을 실무로 겪은 사람이어야 사업 조직 옆에서 판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HR 비즈니스 파트너로 서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채용이든 제도든 사람 문제로 한 번

막혀 본 자리라면 제가 그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 왔는지 언제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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